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명연장으로

치료중심에서대상자중심으로변화하면서대상자중심

으로 질 높은 전문간호와 개개인에 개별화되고 차별화

된 인간중심간호가 대두되고 있다[1]. 인간중심간호는

모든 인간은 개인 존재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

개별적 가치와 특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의료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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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D시에 소
재하는 2개 대학 간호대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설문조사하였고,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2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90점,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4.01점이었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순 상관관계에 있었다.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
년임을 확인하였으며(F=20.103, p<.000), 변인들의 설명력은 33%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향상
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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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nducted on 294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1st to 25th 2019. The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72,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3.90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was 4.01. Nursing students with high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had
higher level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than students with low degre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grade which explained
33%. The programs that develo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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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치료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 대상자를 존중하며 개인의 선호, 요구, 가치에 대한

존중과의료진과대상자와상호작용하며대상자의신체

적, 사회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이다[2].

인간중심간호는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존중하

고, 대상자의 간호에 대한 의사결정 시 대상자를 참여

시키고 간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체적 간호중재

가 이루어져[3], 인간중심간호를 받은 간호대상자들은

통증 감소, 신체적 기능 향상, 안전과 안위 증가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중환자실과 같

은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서 가족들의 간호만족도가 높

을 뿐만 아니라[4]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도 높아 인간

중심간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5]. 인

간중심간호는 대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대상자와의

상호관계가강조되며인본적이고전인적인간호를제공

하는 것이므로,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의사결정 및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

와의 좋은 관계 및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6].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문적 유능감과 신념,

대인관계능력 및 비판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

량이 우선되어야 한다[7].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탐색하고 이해

하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

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다[8]. 간호사는 다양한 건강

요구를 가진 대상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다른 직종

의 의료진들과도 상호협력 해야 하는 간호업무 특성까

지 고려하면 대인관계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그

러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대인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졸업 후 1

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의 원인으로도 작

용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 또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

식하고 있어,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

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9].

비판적 사고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사고이

며[10],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시 자

기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11]. 비판적 사고를 하는 간

호사는임상현장에서문제해결과의사결정시스스로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정확

한 판단을 내려 대상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

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11], 현대의 간호환경에

간호사들이 근거중심 실무 및 환자중심의 간호에 중요

한 기본 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들도 학부시기

부터 전문적 지식과 정서적 측면이 통합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

도를함양하는것이필요하다[12]. 간호사들이대인관계

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중심간호 역량이 향상

된결과를보이고[13], 대인관계능력은단기간에습득되

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학습에 의해 습득되므로[8], 간

호대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부터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통해 인간중심간호간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핵심역량

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

를 확립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

력이 높아[14],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15,16]. 중환자실

[4,5]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인간중심간호역량수준을확인하고대

인관계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인간중심간호역량강화방안을모색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간중심간호 역량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

간중심간호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

간중심간호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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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

월 25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변수 10개로 산정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로 하였을 때 172명이 권고되어[17]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00명의 대상자

중 응답이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한 294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는 연구 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 중 자율적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

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도구는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을 측정하

는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19]의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ɑ=.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7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Guerney[19]이 개발하고 Moon[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만

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4이었고

Moon[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4 이었다

2.3.3 인간중심간호 역량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Suhonen[20] 등이 개발하고

Park[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임상적 상황,

개인적 삶의 상황, 의사결정통제 영역의 총 1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

간중심간호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onen[21]이

개발할 당시의 Cronbach's ɑ=.88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ɑ=.92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으며,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
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여학생이 79.9%, 남학생 20.1%로 여학생이 많았

으며, 1학년 29.3%, 2학년 25.2%, 3학년 24.5%, 4학년

21.1%이었다. 종교는 없는 학생이 63.6%로 없는 학생

보다 많았다. 가족 중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84.4%

로, 없는 학생인 15.6%보다 많았으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47.3%로 없는 학생인 52.7%와 비슷한 수

준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51.7%), 취

업이 잘되어서(22.1%),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21.1%),

성적에 맞추어서(2.7%) 순으로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8.7%, 보통 26.9%, 불만족 4.4%이었

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F=10.070, p<0.001), 대인관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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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494, p<0.001)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F=4.2694,

p=0.015)은 높았다.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은 2학년에

비해 1학년과 4학년이 높았다(F=3.927, p=0.009).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

간중심간호 역량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3.72(±0.38)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90(±0.56)점,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01(±0.53)이었다.

Table 2. Degre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N=294)

Variable Mean±SD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72±0.38 3-5

Interpersonal Relationship 3.90±0.56 1-5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4.01±0.53 2-5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94)

Variable Categories n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59 20.1 3.75±0.46 0.701

(.484)
3.95±0.47 0.764

(.446)
3.89±0.56 -1.808

(.074)Female 235 79.9 3.72±0.37 3.59±0.58 4.03±0.51

Academic grade

1sta 86 29.3 3.78±0.39
1.121
(.341)

3.99±0.60
1.181
(.317)

4.10±0.45
3.927
(.009)
b<a,d

2ndb 74 25.2 3.70±0.34 3.87±0.65 3.84±0.65
3rdc 72 24.5 3.67±0.37 3.83±0.48 3.99±0.50
4thd 62 21.1 3.43±0.64 3.91±0.46 4.09±0.43

Religion
Yes 107 36.4 3.72±0.35 0.041

(.967)
3.87±0.59 -0.824

(.410)
3.96±0.51 -1.204

(.230)No 187 63.6 3.72±0.39 3.92±0.54 4.03±0.53
Experience of
family`s hospital
admission

Yes 248 84.4 3.72±0.38 -0.351
(.725)

3.90±0.57 -0.146
(.884)

4.02±0.48 0.830
(.407)No 46 15.6 3.74±0.38 3.92±0.48 3.95±0.7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39 47.3 3.68±0.36 -1.821
(.070)

3.86±0.483 -1.212
(.233)

4.01±.0.486 1.524
(.879)No 155 52.7 3.76±0.40 3.94±.0.627 4.00±0.566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a 152 51.7 3.78±0.38

3.3117
(.016)

4.40±0.57

2.691
(.031)

4.07±.0.56

1.703
(.149)

Others opinionb 62 21.1 3.69±.0.40 3.77±.0.64 3.97±.0.45
Jobc 65 22.1 3.62±.0.34 3.82±.0.45 3.88±0.47
Grades(mark)c 8 2.7 3.68±.0.34 3.65±.0.41 3.95±.0.39
Volunteerd 7 2.4 3.93±.0.54 4.11±.0.52 4.17±.0.67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a 13 4.4 3.52±0.40 10.070
(<.001)
a<c

3.48±0.60 11.494
(<.001)
a<c

3.72±0.41 4.268
(.015)
a<c

Moderateb 79 26.9 3.59±0.38 3.72±0.48 3.91±0.05
Satisfactionc 202 68.7 3.72±0.36 4.00±0.56 4.06±0.03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및
인간중심간호 역량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인

간중심간호 역량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인

간중심간호 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r=.439, p<.001),

대인관계능력(r=370 p<.001)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

타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대인관계능력(r=.44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미치는 영향 39

Table 3. Correlation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N=294)

Variable a b c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a

1

Interpersonal Relationshipb
.447
(<.001)

1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c

.439
(<.001)

.370
(<.001)

1

3.4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중심간호 역량을 종속변

수로 하고 인간중심간호 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과 일반적 특성의

학년,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중 학년(1학년=0, 2학년=1, 3학년=2, 4학년=3), 전공만

족도는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 1.793로 자기

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

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정에

서도 공차한계도 .181-.77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

창지수는 1.291-5.507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인

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able 4와 같

이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이었으며

(F=20.103, p<.000)이었으며 수정계수 설명력은 33%이

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N=294)

Factor B S.E. β t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94 .069 .392 7.128 .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192 .047 .226 4.096 .000

Grade 2 -.151 .063 -.137 -2.388 .018

Adj.R2=.330 F= 20.103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

관계능력, 인간중심간호 역량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

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

점 만점에 3.72점으로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Kim[21]의 연구의 3.7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전공에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

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14] 전공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향상 시

전공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90

점으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ang[22]의 연구

인 3.74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과 Yi[23]연구에

서의 3.5점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대인관계 경험이

많으면 대인관계능력이 높고 간호사들도 간호대학생

들보다 대상자들과 접촉 기회가 많아 대인관계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Chae의 연구

[24]에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를 접하며

치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간호대학생보다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의

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1학년의 대인관계수준이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

에 비해서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

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뿐

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전문

가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해야하며, 임상실습 시 교내

에서의 학습과 임상실습에서의 경험 차이, 모호한 역

할,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 부족 등으로 자신감 저

하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

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반영한 것[25] 이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어려움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은 것을

반영하여[9]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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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Park[6]의 3.83점과 비슷

한 수준이었으며, 1학년과 4학년이 4.1점으로 2학년의

에 3.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6]에서는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 간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 비교가 불가하나, 인간중심간호는 대상자들과의

치료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총

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지식적인 면과 정

서적인 측면이 반영된 통합적 교육과 경험을 통해 향

상되며[12,13], 간호사들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인식

과 태도도 교육수준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의 간호사

가 학사나 전문학사 간호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4],

교육기회가 많은 4학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호전공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은 1학년의 수준이 높고 2학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교과 및 비교과 과정 등 교육과정을 반영한 추

가 연구를 통해 학년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인간중심간호 역

량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인간중

심간호 역량 수준의 차이가 없었던 Park[6]의 연구와

는 대조되는 결과이나, 간호대학생들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익히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이 높은 것[26]을 반영하여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

의 인간중심간호역량 수준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대

인관계능력은 인간중심간호 역량과 유의한 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이었으며 이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설명력은 33%이었

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판단

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임상수행능력이 높아

[27].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함양을 위해

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함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

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들이 학부과정 중 성취해야할

핵심간호역량[18]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함

양을 위해 간호교육에서 토론식이나 문제중심학습, 시

뮬레이션실습, 협동학습 등의 학습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협동학습, 플립드러

닝, 시뮬레이션실습 교육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 효

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현재

까지 주입식 강의도 많고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

한 암기 위주의 학습법이 많아[28,29], 외국에서 활용

하고 있는 질문법, 성찰적 글쓰기, 사례연구 등[14]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이 강조

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가 단기간의 교육보다 지속적

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함양되므로, 비판적 사고 함양

을 위해서는 창의적 교수법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교

육 성향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같은 교

수자적 요인, 교수자와 학생간의 권력관계 등 부정적

영향 요인[14]까지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능력 또한 인간중심간호 역량의 영향요인

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간중심간호 역량 향상

프로그램 후 간호사들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결과

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13].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하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

학생활에 적응도 잘하게 된다[22]. 의사소통은 대인관

계능력의 기본 요소로서 의사소통술이 좋을수록 대인

관계가 좋고 의사소통술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

관계능력이 향상된다[30,31]. 또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성격, 심리상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8], 대

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술 뿐만아니라

개인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된 대인관계능력 함

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졸업 후 임상에서

의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간호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중심간호가 노인이나 중환자, 응급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의료환

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다양한

간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대부분의

연구가 요양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미한 상

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 역량

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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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대학생

294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

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2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90점, 인

간중심간호 역량은 5점 만점에 4.01점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은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전공에 대해 불만인 학생

에 비해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은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영향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대인관계능력, 학년이었으며, 이중 비판적사

고성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

은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이 필요

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어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역

량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인간중심간호

역량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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